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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뻗f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재}장털u게 7빼 

저희가 듣고 기뻐승뼈 돈을 주71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 기회를 축떼라’(막 14:10"'11) 

배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벌어졌던 고통스런 비극이며， 인간의 

타락과부패함을 여실히 입증하는증거이다. 실로 그러하다! 인간은 에덴 
의 동산에서 자신을 만든 창조자를 배신한 이후로 끊임없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알듯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롯 유다가 저지른 것처럼 위험하고 끔찍스러운 배반은 결코 없 

었다. 그의 배반이 그토록 심각한 이유 아담과 하와의 타락보다 심각하 

고 이스라엘의 배반보다 더욱 부패한 이유는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 

자이신 하나님의 이들을 팔아넘겼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을 팔아넘기는 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위선과 거짓됨이 얼마 

나심각한지를깨닫거1 하며， 성경은이것을숨김없0] 고뱀 버렸다. 

그리스도의 열 두 제지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 그는 예수께 

로부터 신뢰를 받고 돈 궤를 밑었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가끄} 하 

는 십자가의 길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철저히 이기적이고 계산된 자신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 

이다. 아니， 그보다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데 

온통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리라! 그래서 유다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붓던 한 여인의 헌신마저도 아주 무 

가치하게 여겨버리기도 했다 입술로는 가난한 자를 생각히는 것처럼 말 

했지만， 미옴으로는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채우려는 탐욕을 외치고 있었 

다(요 12:6). 이러한 그의 위선적인 언급은 그리스도를 팔아넘길 때에도 
드러났다.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마 26:49). 그는 자 
신이 직접 예수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고서는 ‘평얀 을 전하는 지극히 

마귀적인 연극 배우가 되어벼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 

도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주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그 날 밤에 유 

다는자신의 스승을팔아넘기는 가장 비극적인 배반의 길을 걷고 밀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반한유다는무책임한 자였다 그것은 그의 가 

슴이 칠투’ 와 야망’ 으로 불타오른 결과였다{요 12:6, 13:29)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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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모든 신자들을향뼈 자신의 만족과뭇을 이루기 위하여 헛된 영 

광을 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갈 5:26). 진실로 그러하다! 이 서VJ에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연믿댄f 어린양으로 인 

식하는 것만큼올바르고옹전한 믿음의 눈도 없다. 진실로 안타깝게도 너 

무나 쉽게 예수를 배신한 가훗 유다{막 14:10)! 그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막 9 :3터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핀마 23:12) 주님의 교훈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자였다. 
한편 기훗 유다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쟁이기도 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가향유를 붓던 여인을 비난한 것은자신의 주머니로 

돌아올 일정한 액수를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결국 돈에 대한 추 

구는자신의 스승인 예수를은삼십에 팔아넘기게 만들었디{마 26:15) . 그 

러므로 돈에 대한 탐욕만큼 위험스러운 것은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경 

고한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요(딩전 6:10)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한다 
(골 3:히.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에 있어서， 이 땅의 우 

상숭배자들처럼 재물을요구하는 기도와부귀를추구히는 것만람 위험한 

것은 없다. 

가훗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혐l게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된 이유가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예수를 따랐던 지난 시간이 아깝고 후회스러웠으 

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계산적인 생각 때문이었으리라. 달리 말 

하자면，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의 목표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뒤늦게 예수를 팔아넘겨서 이익을 챙 

기려는 실리적인 길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빈번하 

게 벌어지고 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마 7:15),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과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딩전 4:1~2)! 그러한 자들을 통해 

서 그리스도의 진리가상실되고 그리스도는늘 배척당하고 있다. 

유다의 배반 이후로 2천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아들 

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재현된다. 그러 

므로 십자가를 붙들고 다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고를 듣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자기를 사령하며， 돈을 사링하며， 자긍하며， 교만 

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 

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을사행}기를 하나님 사링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 

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대담 

후 3:1~잉 그러므로그리스도와함께쓴잔을받아마셔라 그와함께죽 

고 그와함께 시는 법을 배우라 그래서 배신의 잔을마신 기훗유다의 길 

에서 돌이킨후에， 그리스도를향한충성의 잔을마셔라! 

톨l 힐! 
"T를톨 l 

f “‘여기 계시지 않고 설OtU겠느니러’(늑 24:6) 
부훌뭘 칸타타(보랴 부휠의 구빼주， 조 E. 팍스)， 금임 찬양빼배 시간에 
g、

|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훨을 
되리라 효용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히싸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롬 6:5, 벨전 1:3).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부철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산 소망이 있게 하며， 바 

‘ 울의 교훈대로 그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영원히 연합한 자가 되게 효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휠을 확신함으로 그는 더 이상 무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하늘 

에 오르사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믿는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태 

시 오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흔딴 찬양의 이유를 깨닫게 된 I I 

다 오래 거룩한 시온을 흥면}는 순례자들이예 그의 빈 무덤에서 그가 을h가나셨다는 하늘 

의 음성을 들으래 죽음의 슬픔을 물리치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홀로 하나이신 구원의 

이름을높이부르-^H 

보라， 부활의구세주| 

보라，부활의주님! 

영원하신 그분의 통치를 하늘 높은 곳에서 친~f2-H 
하나님의 귀하신 어린 앙 예수 그분은 사람들을 아버지꺼|로 인도하기 위해 불의한 고난 
을 S팅}셨다. 그러나 그붐은 성령의 눔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01제 그분은 
찬g떨 받으시며 하늘과 명의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셔서 만물의 통치:q가 되셨대(Joe E. 

2003년 4월 20일 

復i폼의만남 

그대봐옵고짚어 

어재도 장들지 못했습나다. 

‘랍오 냐n (Rabboni)! 

옹합(玉옳)깨뜨려 

당신 발에 훗던 그 날에〔요 12:3), 

그대， 

퇴색(退띤)하지 않을 샤랑 

내 영혼에 말없이새겨 놓으시고， 

그사랑 

내 안에서 변함없고 여전하여 

지난날의부끄러움 

먼훗날외두려움 

넉넉하 이가재 하시냐이다. 

“마리아”이fary)! 

내게 손대지 말아요(요 20:1η 

그대와의약속처럼 

냐의중음운새생명되고 

내눈물은 71쁨되어 

하얀새마포(細鳳쩌) 

버려진냐의주검위에 

외면하지않으시는 

영원한아버지의 숭결이 머물렀다오l 

t셰수꺼/서 가라시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 

며 누큐를 젖선=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 

tfÃI기요l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 

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꺼'{ 01르소서 그 

리하면 내가 가져 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 

01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01브라 말 
로 랍요니여 하니 (01는 선생님O{근0 예수 

께서 01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요 20:15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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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DavidJs Con혐ISSIon (Psαlm 16:8~11) 

" ... For You wil/ not abandon my sou/ to Sheo/; Neither’ wil/ You al/ow Your Ho/y One to undergo decay. You 
wil/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ife; In Your presence is ful/ness of joκ In Your r띤ht hand there are 
p/easures forever’ 11 

Irnl f얘h에1니i버때s 
preserve him in death. His words are prophetic. They are 

illustrative and predictive of the Messiah. Initially, they refer to 
David‘s own experience, but the ultimate fulfillment is only in Jesus 
Christ. Thus, David’s words about his own deliverance from death, or 
more probably about his own future resurr’ection, find its complete 
fulfillment in Chr’ ist’s deliverance from death by resurrection. Both 
Peter and Paul recited fr’om these Old Testament verses in referring 
to the resur’ rection of Christ (see Acts 2:25-28; 13:35). They 
reálized that David was speaking about the prophecy of the 
Resurrection. They know that J esus was raised from the dead. They 
showed the people that J esus must be the Messiah. In essence, they 
proved the fulfillment of this Old Testament prophecy. As such, when 
we look at David’s confession as a prophecy concerning the Messiah’s 
daily life and experiences for the future, we can see how the power 
of God's grace works in our lives. 

When J esus walked this earth, He always walked in the presence 
of His Father. At all times He sought, listened, ai1d obeyed God's wil l. 
He continually set God before Him(v. 8). He came to wipe out the lies 

and deceptions that people used to distort and damage the Word of 

God. He came to make this earth like the kingdom of God. Paul tells 
us, “We are destroying speculations and every lofty thing raised up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 and we are taking every thought 
captive to the obedience of Chr‘ist"(2 Cor. 10:5). Christ knocked down 
the barrier’s of evil , so that our thoughts could be straightened out to 
obey God. He said, “ Blessed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serve it"(Lk. 11:28). Jesus received God's blessings because He 
continually set God before Him; He always listened to and obeyed His 
Father. Isn’t it wonder’ful that whoever does these same things are 

also blessed? 
Sadly, there are those who don’t put God first , who don’t listen to 

His word , who refuse to obey Him, or follow His wil l. Jesus warned 
the top religious leader’s of His day, I‘Woe to you Pharisees! For you 

love the chief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r’espectful greetings in 
the market places"(Lk. 11:43). These people loved sitting in God's 
house, but not listening to God's word. They wer’e more inter’ested in 
human voices. Their disobedience caused men to break the law and 
defile themselves(Lk. 11:44-49). Jesus' life was all about His Father’S 

will , “For just as the Father raises the d 

term to really confess God's importance, His high position in their’ 
lives. If we want to follow Jesus, we must have God at our right side. 
We have to put God first. We have to put Him in the best place. For 
like Jesus , we know that in God's right hand there is 비timate 

security(v. 9) , and 까here are pleasures forever’"(v. 11). 
When Jesus walked this earth, He always walked with joy, peace, 

and praise, “Therefore my heart is glad and my glory rejoices"(v. 9). 
Because J esus always walked in the presence of God , He always 
experienced contentment ,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V. 11). 
He knew the secr’et of God, ’‘I praise You ,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 that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intelligent and have revealed them to infants"(Mt. 11:25). The humble 

can under’stand God's grace because they are tr’uly honest in front of 
God and willing to listen, but not the proud. When Jesus was born, 
most of the theologians and bible teacher’s didn’t know , but the 
shepherds, Mary, and the Gentile wise men were so happy. The angels 
praised God sing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Lk. 2:14). In God's presence, His 

chosen receive the peace and joy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When Jesus walked this earth, He always walked with an eternal 

future, “For you will not abandon my soul to Sheol; Neither will You 
allow Your Holy One to under‘go decay. You will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vv. 10-11). Jesus died to take our sins so that we might 
have God's righteousness,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on 
our behalf ,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2 Cor. 5:21). Amen. Because His sinless life was in front of God, 

He became the eternal way, truth , and life. As such,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Him(Jn. 14:6). "For it was fitting for us to 
have such a high priest , holy, innocent , undefiled , separated from 

sinners and exalted above the heavens"(Heb. 7:26). Jesus made the 
way possible for us to have an eternal future with God. His life 
became the way, tr‘uth , and eternallife because He lived a holy life in 
the presence of God, because He rejoiced in God's will , and because 
He held tightly to God's truth. 

Listen my dear friends , your mouth reveals your thoughts and 
shows who you a여. When you talk, people can see where you’re coming 
from. If you say you believe in Jesus, yet center’ your talk on earthly 
concerns , then something is not right. If you truly felt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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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후얼 설교 

q윗의 고뀔멘 μ116:8~11) 

“…내 영혼을 음부에 벼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에대한예언 
이 신뢰의 찬송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예언적입니다. 그 고백의 말들은 메 
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며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다윗 자신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 같지 

만， 결국에는 오직 에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나 미래의 부활에 관한 다윗의 언급은 부활을 통하여 죽 
음의 권세에서 건지시는그리스도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것을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비울은 그리스도의 부휠에 대하여 언급할 때， 구약의 이 구절들을 
인용하였습니다(행 2:25~28. 13:3잉. 그들은 다윗이 부활에 대하여 예언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 
서 그들은 예수께서 틀림없는 메시0]-<> 1심을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본질적으 
로 그들은 이 구약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디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로， 우리도 다윗의 고백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살아가실 매일의 삶과 겪으실 경험들 

에 대한 예언으로써 뻐+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 
사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앞자리에모심 
예수께서 이 세상의 길을 걸으실 때 그분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임재하 

심 안에서 걸으셨습니다. 그뿐 언제나 하나님의 돗을 추구승}셨고， 그 분의 음성에 
귀기울이셨으며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앞지-리에 하나님 
을 모셨습니다(8절). 주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손상을 입히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거짓과 속입수를 씻어내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하나님 
의 나라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 
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집L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5). 그리스도는 악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 
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녹 11:28) 예수께서는 하나 
님의 은총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앞자리에 모셨기 때문입 
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뭇을따름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뭇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날 동안 최고의 종교 지도지들을 향하여 경고히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 
는도다!' (-녹 11:43).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 말씀을듣는것은싫어했습니다. 이들은사람의 음성에 더 많은관심을가졌습니 
다. 이들의 불순종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깨뜨리게 하고， 그들 스스로를 더럽히 
게 만들었습니다(녹 11:44~4에. 예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뭇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지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자기의 원하는지들을 실리느니 
라’(요 5:21).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에. 그리스 
도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내가 히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뭇을 행하려 함이 이-니요 

니를보내신 이의 뭇을 행하려 함이니라나를보내신 이의 뭇은 내게 주신 자중에 내 
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닐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 6:38~39). 

아멘! 예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앞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언제 

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뭇을 행하셨습니다 

언제나우면에모섬 
예수께서 이 세상 길을 걸으실 때 언제나 그의 우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셨습니 

다. ‘패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 
니하리로다’ (8절) 성경에서 “우편”이라는 용어는 보호자나 방어자의 지위를 묘사하 

는데 사용됩니다(시 109:31. 121:5 사 41:13 참괴 그증거로이 용어는하나님의 중 
요성과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기정-높은위치에 계신다는것을증거할때 시용됩니 
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니님을 우리의 우편에 모셔야 합 
니다. 또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좋은 위치에 

갱생판목사 

모셔야합니다 예수님처럼 행할 때 우리는하나님의 우편이 가장안전하며(9절) 그 

곳에 영원한즐거웅이 있다는것을알게 됩니다(11절). 

기쁨과명강과찬송의길 
예수께서 이 세상 길을 걸으실 때 그는 언제나 기쁨과 평강 그리고 찬양의 길을 걸 

으셨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제도 안전히 거 
하리니”띤절) 예수께서는 언제나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걸으셨기 때문에， 언제 
나 만족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 
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웅이 있나이다?'(11절). 주님은 하나님의 비 
밀을 아셨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팀F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 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 
하나이다”따 11: 2딩.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꺼이 듣고， 교만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신학자들과 성경지도자들은 그 분을 알지 못했지 
만， 목자들과 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박사들은 그 분을 알고 매우 행복했었습니 
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OJ하며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 
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녹 2:14).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와 기쁨을 주었 
습니다. 

길과진리와생명이되섬 

예수께서 이 세상 길을 걸으실 때 그는 언제나 영원한 미래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벼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 
니이다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주의 우편 
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10~11).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우리는하나님의의를소유할수있게되었습니다 ‘하나님이죄를알지도못 
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아멘.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 
버지께 나아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요 14: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 
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히 7:2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미래를 얻을 수 있 
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생애가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되 
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뭇 안에서 기뻐 

하셨고， 하나님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에따라말함 
사랑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 
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밀L하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의 대화의 중심이 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만일 여러 
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며 정말로 하나 
님이여러분의우편에모셨다고생각한다면 기쁨과평강과진리와영원한생명과하 
나님을 아는 영원한 미래가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며， 결묘 어리석거니­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은 언제나 여러분이 해 
야할말에영향을미치며 해야할말이생각나게할것입니다. 

우리의고백 

사랑히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임재히심 속에서 매일 걸 
으시고 경험히셨던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러한 놀라운 성경 구절 
은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 
의 삶과 경힘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놓여있습니까? 여러분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끼?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순종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강과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미래를 누리며 살 
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로 디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 

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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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몽골 아르앙가이는 선교사가 잘 

가지 않는 지역이며， 그곳의 사람 
Chl'‘· 

들 대다수가 라마물교를 밑습니다‘ 그 땀의 악안 영들이 물러가고 마나님의 나라가 임아여 아나 

님의 영굉이 가득만 땀이 되게 이소서. 

2. 이나님께서 예비아신 영흔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을 진심으로 사링아게 아시고 많끔 염폰의 열매 

를몇게아소서. 

3. 모든 텀원들이 성렁으로 아나되어 물명과 오애없이 심기는 자들이 되게 아옵소서， 

4. 팀원들 모두 마나님이 주시는 신교의 비전을 품고 담대01 감당이게 아옵소서! 

스리릉셔f 

5교뮤 3지역 ~n/ 선교팀(4을'21~~5을， l~) 

콩홈보， 니공보， #:와라얼l리0;， 캔디 지역 

2003년 하냐님의 막대71 

단지 선교의 안도자， 지역장 @ 

섭자가의 필l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 7:13, 14). 

3월22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 외선부 전도팀은 충현교회를 떠나서 경기도 포천 

군 법원리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곳 전도집회 장소에는 오후 6시가 다 되어서야 도 

착했다. 그 곳 법원리에는주일 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충현교회 외선부에 출석하고 

있는 4명의 중국인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또다른세 

형제들을 초청해서 전도집회에 참석했다. 

그들과 함께 중국어로 된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일곱명 전원이 외선부 집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사실은 이들 4명이 

그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주일마다충현교회까지 나올수 있었는가하는 것이다. 이 

들은 아무도 승용차를 갖고 있지 않았고， 법원리에서 충현교회까지 직행할 수 있는 

교통편도 없다. 이들은 최소한 세 번 정도 차를 갈아타야만 교회까지 올 수 있다. 물 

론 같은 중국인들을 만나거나 서울 구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까지 올 수도 있 

을것이다. 그러나그것도한달에 한두번이지，주일 마다그렇게 하기란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그것은 당신들이 먼저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이 먼 곳까지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외선부 교사들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갔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 

다. 많은 시간을 희생해야 했으며， 물질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야만이 가능했던 일 

이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 길은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었다.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뒤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충현교회에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 

화된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를 찬양한다. 

올해부터 각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71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주간충현은 단기 선교 

팀을 이끌 z{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71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자한다 

저희는 ‘지상의 천국’ 인 방글라데시를향해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가난한나라중의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니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천하보다 더 귀 

한 영흔들이 1억 5천명이나 살고 있고， 그들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복음의 씨앗 

을 뿌려야 능}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황금밭이니 지상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방글라데시 중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인 죠소르(Jessore Benepol)로 갈 예정입니다. 다 

카에서 목적지까지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 좀 고생스럽더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고자 버스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숙소는 가서 정할 것인데 주님이 인 

도하신다면 민박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저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기도원에 올라가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외에는 저 

희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 

셨습니다 그리고 통역자도 없이 저희의 짧은 언어로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면 과연 우리의 방 

글라데시어가통할까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권사님이 경기도광주에서 가서 방글 

라데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만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방글라데시어로 전하는 말씀을 알아들었고 교회 에 나오겠다는 약속을 하 

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6 
계절 중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가 ‘그리쇼깔’ 계절인데， 가장 

무럽고 습해서 정말 힘들 때라고 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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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닝으l 역사하싱과 복응으t 능력을 처l헝하교， 
성숙해진 오습으로 깐증과 간요등을 풍어놓는다 

그들의 깐흥과 간오응을 통해 복응으t 소영을 타시 동야보고 

올 한 tff으t 단l(선교릉 계획tff 보자 

단기선교란 고생을 무릅쓰고 험악한 지역을 헤쳐가며 ， 그 곳에 

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갖는 것이 

라고 나름대로 상상하고 있었다. 

복음을 들고 생김새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그런 모험 

을 한다는 데 호감이 가서 나도 한 번쯤 가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 

었던 중， 대학부 선배님의 권유로 작년 12월28일부터 1월6일까지 불 

가리아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 가족들의 반대로 못갈 줄 알았는 

데 ， 떠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우리팀은 선교지를 터키로 정하였 

고 기도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 갑작스럽게 불가리아로 선 

교지가 바뀌는 바람에 마음이 불안했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뜻 

이었다는 것을 곧 알았다. 과거에 불가리아가 터키의 식민지였기 때 

문에 군데군데 터키인들이 집시촌을 이루어 살고 있어서， 그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터키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불가리아로바뀌게 되어 당혹스럽고，그동안준비했 

던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거라 생각했었 

는데 ， 불가리아에서의 집시촌 사역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셨음을 알게 되었다. 

선교지에서 은혜도 참 많이 받고 배운 것도 

많은데도， 기록하지 않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쉽다. 다음 번엔 기도로 더 많 

이 준비하고，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 

로 임하고 싶고， 선교지에서의 상황을 꼭 기 

록으로 남기고 싶다. 또 언어도 더 열심히 공 

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맘껏 전해주고 싶다. 
유겸하때학부) 

(선언주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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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 리 (핸드벨 찬양대) 

제가 초퉁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핸드벨 단원을 모집했었습니다. 언니가 이미 
핸드벨 창단멤버로 활동 중이어서 초퉁학교 3학년 때부터 핸드벨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하고 싶다’ 를 넘어서 ‘당연히 해야한다’ 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 
다. 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령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중학교로 올라가기 직전 
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핸드벨을 시작했다. 

핸드벨을 하면서 주님께 벨로 영광돌릴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 
라 여릿이서 합심해 다른 소리지만 하나의 소리로 하나의 댐을 주님께 드릴 수 있 
다는 점도 좋구요. 특히 찬양을 드림으로 예배에 감동을 주고， 받고， 느끼는 것이 좋 

습니다. 핸드벨의 찬양을 듣고 성도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에 은혜 받 
아 감동을 느끼고 주님께 한발자국 더 나아갔다고 하시면서요. 남다른 감동이지요. 

하지만 잘하려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마음으로 먼저 앞서갈 

때가 있어 늘 회개하고 반성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음악이 아니라 주님 

과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음악을 통해 말씀에 접근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 또한 있습 
니다. 주님은 준비된 그릇을 늘 채워주신다 하셨는데， 준비되지 않은 조급한 마음으 
로 나아오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힘든 점도 있습니다. 핸드벨이 보기에는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서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계속 벨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행동은 역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과 비슷해서 , 가끔 성도들이 
앞으로 와서 벨을 들어보시고는 한결같이 “보기보다 무겁네”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점은 나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생각보다 핸드벨이 힘들기 때문에 핸 
드벨에서 얼마 지내지 못하고 떠나는 신입 부원들을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나를 온전하게 영원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를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그저 경건함과 형식 안에서 딱딱하 

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편안하게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때에 가장 크 

게 감동 받는 것은 아무래도 찬송이지요. 횟수로 15년째 핸드벨에 옴담고 있다보니 

저절로 찬양에 반웅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 
만 설사 제가 핸드벨 단원이 아니더라도 찬양이 제 영혼을 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핸드벨 단원이 아닌 회중으로서 예배드릴 때의 제가 핸드벨 단원일 때 

의 저와다른사람은아니니까요. 

장학생인터뷰@ 

천국일꾼이란 ‘택함 받은 자’ 라고 생각합니 

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구 
분되게 살아가도록 택함 받은 사람들이 천국일꾼 

이라고생각합니다. 

저는 자랑부’ 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부 

는 이름 그대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 

이 넘쳐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고 부유한 자 

보다는 약하고 어려운 자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사랑부 식구들도 겉보기 엔 약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 
음만큼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함을 지녔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제 

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시험을 받으며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저와 함께 해 

주시고 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장애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들과 만나고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하지만， 저에게는쉽게 넘어지고흔들리는모습이 있습니다. 앞으로천국갈 때 

까지의 제 기도제목입니다. 

이번 달 말씀으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치밀한 계획으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소리에도 먹여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나에게 좋 

은 것을 베푸시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험을 주시며 단련시키시는 하 
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보호합니다. 주님은 

정말멋집니다. 
이유미(대학뷔 

료따서흘 활함합디# 

로마서를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내 인간적인 생각 안에 가뒀었 
다. 그러나 그 사랑의 의미는 내가 생각하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 거대한 사랑을 확증시키셨다. 예수 
님의 죽으심은 단지 맏아들을 주셨다는 의미，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의미 정도 
가 아니다. 그것은 구약의 역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보살피시는 하나 
님의사랑과공의이다. 

처음에는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구원을 위해서는 성도로서의 
믿음과 행위들이 요구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정말로 

우리는 아무런 값없이 받았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증명된다. 아브라함은 믿음 

의 조상이지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 초대교회 당시에 구원의 대가나 조 
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되던 율법이나 할례도 그 당시에는 없었다.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자의 후손이었다.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았겠는가?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나거나 완벽하냐면 

그것도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 속였으며， 아들을 주실 것을 믿 
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나 
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를 통해 예수님을 주셨으며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빛 

이 비춰지게 하셨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러한 주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감사를 올리게 할 뿐 
아니라 행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어그러졌던 모든 

관계들까지 회복시킨다. 사람의 행위는 그의 구원과 하 

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못된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어떤 공로도 없다. 또한 주의 은혜 

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송}는 당 

위성을 준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영생을값없이 얻은자들이기 때문에대 

’간EZ 초c> (르 종 스 으l 이rJN1 {-

플라운 양I자1f 

권에스더(청년 1 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 

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 
러하니라" (갈 6:14).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인간은 근본적으 
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인간이 보기에 의로워 보이는 

그모든 것들은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할수가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모든 

것이다. 십자가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주제이다. 많은 설교자들이 주님의 윤 
리적 가르침이 복음의 전부인 양말한다. 그리고오늘날우리에게 필요한것은주님 
의 가르침이라고 설교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주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설교한 

다면 인간사 제반의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이 공허해지며 문 
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 
이다. 주님의 가르침 부분부분에 머무르지 말고 가르침 전체를 보면， 그 가르침은 꼭 
지켜야 한다는 명제로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에서 벗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 
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십자가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 

하셨겠는가P 이것은 십자가가 전부임을 증명한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무 

엇을 전했는지 생각해보라. 그들은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산상수훈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 결코자랑할것이 없으니”라고말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십자가는환영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끊임없이 십자가만을 전하였다. 지금 이 

땅에 주의 제자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산상수훈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말씀이 

라는 말이다. 산상수훈으로는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씻고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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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장홍F순란잡사 

성경 본문을 읽은후， 한 성 

도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 

다. 그 성도는 4년 전 이웃과 

싸워서 얼마 전까지 그 이웃을 

미워했었다 4년 동안 그 성도 

는 그 이웃을 만날 때마다 복 

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강한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 

그래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만 미웅으로 인해 그럴 수 없어서 괴로웠다. 그러다가 

얼마전그이웃을봤을때또성령님에감동되어서복음을전했다 그랬더니그이 
웃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이웃을 본다. 그 성 
도는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4년 동안의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만 하고 

진실로는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도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몰랐 
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니 이제는 그 이웃이 

내가 ‘주안에’ 있는자인줄을알게 되었습니다”라고했다 여기에그성도는 ‘나 
는 근본적으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선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가 나를 움직 

이게 하셨다’ 고 덧붙였다. 

이에 구역장은 ‘예수님처럼 행하려면， 즉 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고 했다. 앞 서 간중한 성도는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 복음을 들 

을 수 있는 한 영혼을 4년 동안 방치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포기하자 한 영 

혼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구역장의 ‘모든 것을 포 

기해야 한다’ 는 말에 한 성도는 ‘포기라는 말의 의미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라는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를 어떻게 포기하라는 것이냐’ 고 묻자 여기저기서 

‘아냐， 모든 것이야’ 하는 말이 튀어 나왔다. 여기에 구역장은 여러 말씀을 근거로 

들면서 가족， 재산， 생명 등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질문했 
던 성도7} ‘어 렵다’ 면서 한숨을 쉬자 구역장이 자신도 포기핸 것이 어 렵다고 고 

백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성령님께 의지할 때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이가능하다고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려고 하면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 

우고， 자신에게 적합하도록 포기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 

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는 목적을 상실하고 각자의 이득을 위 

해 일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단기 선교를 위해 학엽이나 회사일， 가정일 

을 포기하는데 그에 대해 자신이 손해 보는 것을 따져보고 그 손해를 막기 위한 계 

획을 세운다. 그러다 보면 단기선교는 포기하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한 단기선교를 

계획하게 된다. 혹은 회사나 학교에 합당한 변명을 만들기 위해 어떤 거짓된 증거 
를 하고 스스로 합리화 시키며 주를 위한 거짓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들이 생겨난다. 자 이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자. 완전히 

포기하자. 그것이 예수님처 럼 행하는 첫 걸음이다. 
(권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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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쑤효l정도를 소개합니다 

두 아이(유치부， 유아부)의 엄마입니다. 아이 

가 다니는 선교원에서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친정 어른들이 절에 다녀서 교회 오 
는 것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마음이 교회로 

기울었고 교회에 오면 평안했습니다. 교회가 아 

이들을 바르게 키우기에도 좋다고 생각했습니 

다.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아서 고맙고 

나중에라도 꼭 같이 오고 싶습니다. 

아직 예수님 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아 어 

떻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저 아이들 성경학교 

를 보내는데 유치부， 유아부 프로그램이 좋고， ‘새가족부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구 

나， 새신자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제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효댁정통신원) 

t굉원에셔 천도를발교 

충현 교회 어느 잡샤님의 병원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어느 환우가 글을 

보내왔다. 그 분은 이채 병상에서 세례도 받있고 꾸준히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 43:1). 

봄이 되니 나도 봄처 럼 새로워지고 싶다. 그러나 실상 내 속내를 바라보면 아름 

다운 꽃이 아니라 도심 속에 매캐한 공해와도 같고 자동차 매연 같기도 하다 벌써 

나이가쉰을넘기고보니，모든 지난날들의 생활상앞에 나스스로마저 고개가저절 

로 떨구어진다. 술과쾌락에 미쳐 살아온 인생. 학교를졸업하고사회에 첫 발을내 

딛는 순간부터 실패와 좌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괴감에 빠져 술독에 내 톰과 영 

흔을 밀어 넣고 쾌락에 빠져 ， 그 속에서만 세상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았다. 도박으 

로 재산을 탕진하고 술과 영혼을 맞바꾼 방탕한 생활 속에서 나의 육신과 영혼은 병 

들어썩어갔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가족도 친구도 내 곁을 떠나버 리고 남겨진 것은 병 

든몸뿐이었다. 사치병이라고도불리는 ‘버거스’가 나의 병명이다. 말초신경 혈관 

이 막혀서 발가락 끝부터 썩어 녹아내리는 병이다. 처절한 외로웅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 사람 

은 나약할 대로 나약해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었 

다. 요즘나는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며 미소를 되찾았고정말행복하다 

얘 E땀주일흔f송…· 

478장 “주 달개 밑 대1t 펀eftl 츄l네” 

이 찬송은 1896년 윌리엄 오르커트 커경(w. O. Cushing, 1823-1902) 목사에 의 
해 작시되었다. 그는 성대에 이상이 생겨 말을 크게 할 수 없게 되자 강단을 떠나 병 

든 몸으로나마 방황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한 후 주님의 웅답으로 300편 

에 이르는 영감있는 찬양시들을 작시하였다. 같은 해에 아이라 데이빌 생키 (1. D. 

Sankey, 1840-1908)가 작곡하였다. 
1절 주 날개 밑 내가 펀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펀안히 쉬리로다 

2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뒤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3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푼 세상 길 가는동안 

나 꺼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후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밑 LH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찬송은 4분음표가 한 마디에 6개가 있는 4분의 6박자 콕이다.6박자의 독은(8 

분의 6박자， 4분의 6박자 .. J 크게 두 박자로(셋씩 묶어서) 볼 수 있는데， 마치 잔잔 
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리듬을 맞추어 부르면 음악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가사도 

잘 전달 된다.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품에 안을 때와 같은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이 

느껴지는 찬송이다. (찬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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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박경순 1 청년2부 김경순(1) 1407 강태구 10 청년2부 박부미(1끼 1420 이은옥 14 장년2부 

395 최정숙 1 장년2부 최정숙(1) 1408 김선희 10 청년2부 유유순(10) 1421 김광섭 15 청년2부 윤숙상(4) 

3% 오정례 2 소망부 안경덕(2) 1409 이한필 11 소망부 안소헌(11) 1422 김선영 15 청년2부 윤숙상(4) 

397 모상우 4 장년2부 정춘자(4) 1410 이상진 12 청년2부 융옥자(1긴 1423 허재성 16 청년2부 김희정(16) 

398 이통욱 5 대학부 김순(5) 1411 이종진 12 청년2부 윤용자(1씨 424 박준령 19 대학부 정귀은(1) 

399 이연순 5 장년2부 박순옥(17) 1412 김재현 13 장년1부 이종복(11) 1425 차석민 19 청년l부 이인팡(기 

400 조정희 5 소망부 김희선(5) 1413 박소영 13 청년1부 문성옹(19) 1426 이은상 19 대학부 이영숙(4) 

401 강남례 5 장년3부 박성순(5) 1414 오형근 13 장년1부 송옥란(13) 1427 매새롬 19 고동부 

402 권영숙 6 장년3부 김순임(6) 1415 손숭환 13 청년2부 조옥례(1기 1428 김수현 19 대학부 신선길(4) 

403 권혜진 8 청년1부 박춘근(8) 1416 전지희 13 청년2부 노순옥(2) 1429 이정희 19 고퉁부 이득해 β) 

404 김영우 9 청년2부 이현숙(7) 1417 김창호 13 장년2부 박띤숙(1) 1430 샤니 19 외선부 송남석 (4) 

405 노영희 10 청년2부 이정생(10) 1418 차재훈 14 장년3부 홍기준(9) 1 431팝마영구엔19 외선부 조영구(3) 

406 이정득 10 청년2부 이정생(10) 1419 고근영 14 청년1부 이계인(2) 1 432도티카임번19 외선부 박수인(17) 

*충현교회의 한가족이 되기를원하시는분은본당 200호새가족등록실로오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6일 @ 쭈깐흉헌 

현국 악교 

제729호 

다시찾은기회 주인잃은십자가 

주일 아침， 교회로 가기 전 맡고 있는 학생에게 전화를 했다. 한참의 신호 후 연결 

이 됐고， 어머니의 애타게 이름 부르며 설득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얼마나 지났을 

까? 어머니께 부닥해서 학생 귀에 수화기를 대고 “주일 아침이야， 빨리 준비하고사 
랑부에서 만나자”하고 몇 번이고말해도묵묵부답이다. 학생의 어머니께서 아무래 

도 병(침묵)이 시작되어 힘들 것 같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부탁하고 수화기를 내렸 

다. 전날 저녁 밝은 목소리로 대답해 놓고서는 하룻밤 새 마음이 변하다니. 뭐라고 

대답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또 침묵이 시작됐다. 

예배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꾸 뒤만 보게 된다. 

아， 하나님 ! 그 학생이 언제쯤이면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어 주일을 기쁘게 지 
킬수있을까요7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것이 어린아이와같다가장성한사람이 되어서는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 
라" (고전 13:11). 

그리고 뭇밖의 일이 생겼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는데 학 
생엄마였다. 

‘아침에 주일 학교에 가지 못해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전화하는 거랍니다. 바꿔 줄 
게요’ 

연이어 학생의 목소리가들렸다. 

‘어떡해요? 못나가서.’ 

‘괜찮아，다음주에오면돼 . 전화해줘서 고마워.’ 

‘나， 다음주에 가도 되나요? 

불안한듯몇번이고묻는다 

‘그럼 ， 다음주에 건강한 얼굴로 만나자 ’ 

그리고는잠깐수화기 너머 학생의 손을잡고기도했다. 가족중제일 먼저 예수님 

을 믿게 된 학생을 통해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1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전화를 내 

려 놓고도 흥분되고 기쁜 마음이었다. 침묵의 시간이 빨리 끝났다. ‘어떡해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황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괜찮아’ 하시면서 용납하여주시고，다시금기회를주시겠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 

든 불의 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김 현아(사랑부교사) 김 운 섭 (집사， 초퉁부 교사) 

감람산 기도마저 훼방하는 불청객 

싸늘한 입맞춤에 스승을 넘겨버린 

은 삼섭 움켜쥐고서 등돌린 기훗 유다 

영문 밖 꿀려가는 어린양의 지친 걸음 

사형수 앞세우고 조롱하는 입술마다 

둘러 선 저 무리속에 나 어찌 구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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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진 이 십자가 감당커 버거운데 

육십 억 죄마저도 마다 않고 젊어진 

골고다 가따른 고개 오늘따라 아득한 길 

하늘을 우러르다 울부짖는 그 아픔 

성스런 죽음 앞에 뉘 아니 숙연하리 

으스스 찬바람 이는 주인 떠난 빈 십자가 

하늘도 빛을 잃은 그 날의 그 치욕을 

피 머금은 칼과 창， 따고드는 뼈속 아픔 

십자가 매달린 예수 온 몸이 뒤틀린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기록한 그의 최초의 서신서입 

니다. 그가 1차 선교여행을 따1고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복음을 전했던 갈리디아 지역 

에 있는 여러 교회 안에 신영적인 문제가발생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급하게 갈 

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는 갈라디이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뜨거움 

그리고 확고함을 강렬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복음을 전히고 나 

면， 그 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7]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폈l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문화나종교 또는 전통 등이 복음을 위협하거나 왜곡시켜버랄 수 있기 때 

문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 밀려들어온 것은 선교지의 문화나 종교적인 문제는 아 

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생된 문제는 흥L례를 받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 

장히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때， 최고 

의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에 대하여 해빅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관 

점에서 복음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사도 비울이 말히는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읽어가시길 바랍니 

다.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 

울이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일입니다 그는갈 

라디아 곳곳에서 복음을 거스리는 유대-그리스도인들을 향히여 신랄한 비난과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경고는 실로 칼날처럼 매섭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격렬하 

게 시위히는 듯한 비난과 경고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비울의 경고를 통해서 유대-그리 

스도인들이 어떠힌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대사도 바울의 

경고는 거짓 선생들。l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에는 바울이 아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즉， 바 

울은그가복음에 대하여 깨닫기 전과복음을깨닫고 난 이후의 모습을통해서 율법과복 

음의 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사행1 자신 

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실수를 예로 들면서 복음을 따르지 않고율법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것 역시， 유대-그리스도인이 가르치는 할례가 의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려 

는것입니다 그것뿐아니라， 님많은구약의 아브라함을예로들어서 믿음으로말미암은 

의(휩를 제시하였고， 사라와하갈의 비유를들어서 율법과복음의 ;t)-o ]를설명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복음에 대한비울의 변증을통해서 율법에 대한정의와기능그리고한계 

가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김동하뭘}흩표택 ^I되 

칸사고로 온폼에 화상을 입은한소녀의 글이 십자가를 잘표현하고 있어 나누고 
자 합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왜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지실 분이 예수님뿐인지를 잘 
알게합니다. 

조금눈물나는날에 •• 

우리가정말조심해야할것은요 사람애게기대는일이에요. 내 

장처와 of픔을드러내고 나울 때， 서로 조언해주고， 중보하고， 기도 

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건 틀혔다 
고말해주고싶어요. 

언젠가 열굴도 한 번 못 본 어떤 분이 저l개 ‘자매의 삽자7f를 나 

누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데몇개월뒤수술후도무지끝날것같지않은고통속애서그말 

은 오히려 내 마음의 장처로 변해갔습니다. 짜기자 뭘 안다고， 내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감히 삽자7f를 냐누어진다고 했지?"하고 말 

압니다. 아픔은 정말 나 혼자만의 것이더라구요.24시간 병실에 함깨 있는 엠마도 내 아픔을 

쏟톰만큼도 털어줄 수가 없더라구요. 그깨 엉마의 소원이었을 텐데 절대로， 절대로 대신 아 

파해 줄 수가 없더라구요.71않아프지만 너무 냉혈한 같은 말이지만 정말 인쟁은 혼자만의 
것이애요. 그 어떤 가까운사람도 대신 싸궈줄 수 없어요 • 

.J.f램개 기대지 마세요. 은혜의 도가니안척 하고 있는 마치 자7f7f 세상의 아픈 이들을 

다 싼}줄 것처럼 말하는， 착하고， 믿음 좋아보이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마세요. 서로 기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앞애 엎어지진 마서l요. 았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떠오싸 

줄， 그 끝없는 정정거림을 받아주질 분은 단 한분밖에 없어요. 냐의 이 무거운 삽자7f를 대신 

지고 가질 수 있는 분은 오작 한분 예수납 힘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앞에 엎어지서l요. 

우리그렇게 해요. 여기서 우리 함쩨 주 바라기혜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 완전히 감싸주며 사랑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똑같이， 아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2000년 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떤집실) 



@ 2003년 4월 20일 쭈만흥현 

교피쇼석 

권사의 아들， 8교귀과 김명주 댐김 

영달 집사， 김옥남 권사의 딸， 독립문 

교회)/ 25일(금) 12:30 갈릴라흘 

2， 0 1동원 뀐인영자 집사의 아들， 11교 

구)과 양애선 앙(양덕 열 씨 ， 박숙진 

씨의 딸)126일(토) 13:00 도로교통 

안전 관리공단 3충 예식훌 

3, 유승한 권유길형 권사， 채종항 권사 

의 딸， 성북교회)과 김은영 않김만중 

안수집사， 나순희 권사의 딸， 1 7교 

구)/ 26일(토) 13:30 성북교회 본당(4 

호선 수유역 하차 4번출구 마을버스 

423번) 

4 방현준 권김학월 타교권사의 아들) 
과 김지현 많김준호 성도， 조성옥 집 

사의 딸 ， 1 2교구)/29일 

(화) 12:30 종로 5가 여전 

도회관 2충(1호선 종로5 

가역 2번출구 혹은 4호선 

올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14깨 지역의 지역 혜화역 3번출구 마을버스 
42번 

장님들과 전 대원들，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그리고 

모임 

. 권사 3지회월례회 

일시 23일(수) 수요l부 예배 후 

징소 영아부실 

2 군전도회월례회 
일시 4월 25일(금) 18:00 

장소 베다니훌 

3,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 준비객회 
일시 4월 23일(수) 20:40 

장소 본당 112호 

결온 

최성균 권최원창 집사， 조국원 타교 

·선교언신예배잡석안내 
웰1:4월 g얼{수요 저댁 빼배) 자')..0보다 

。‘。

별 씨l 

1 홍보배성도 

양숭희 권사의 시모， 11교구 혜화명륜 

구역/3월 23일 별세 ， 3월 25일 장례 

2 승석주집사 

4교구 방배4구메 3월 30일 별세 ， 4월 

1일장례 

3，배애남성도 
정한봉 집사의 모친 ， 이삼세 집사의 

시모， 11교구 장충2구역/ 4월 1 3일 별 

세 ， 4월 1 5일장려| 

주소변경 

뿔
 떼
 

치
님
 직
 
펠
 

디
*
 。
뭔
 

원
 

랜
 햄
 

치
「
 에
 
와
 

펴
 빼
 

1. 모집부문 동산 t빽관리인(숙삭제공) 

미화직 · 경비직 

2， 자격 세례교인 

3. 제훌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타교엔 

4. 서류 제흩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ll' 552-8200 정문채 집사， 신옥자 권사 

용인시 수지읍 상현통 두산위프 아파 

트 802동 604호 ft272-5402 

$*t*# 흥 행 -~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팀장님들은 모든 선교팀원들 

과 함께 헌신예배에 침석하여 세계 선교의 비전을 2003년도빼았l억훌빼례색 얀메 
함께 나누며 기도와 찬앙에 댐봐여 주시뻐 랍 

니다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자g~ 유O써|례자 장소 

• 감사위원회 전반기 회겨|감샤실시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4월 20일 15’00-15 ’ 50 (고광환 목사) 309호 (이수근목사) 304호 (안창덕목사) 301호 

1‘ 기 간 2003년 3월 "'4월 
(주일) 2교시 교구별 교구별 

z 대 상 각 부서 회계(전도회 제외) 
16:00-16:50 

문 답 
장소 

문답 
장소 

3， 장 소 감사위원회(교육관 302호) 
4월 27일 유아 

4, 준비서류 시산묘 (2002년 12월 2003년 1월)，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 본당) 세례식 I (오후 3시， 갈렬리홀) 
금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통징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 2 1 (월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I 27(주일) I 
l 설교자/기도자 |안창덕/권명옥 l 방준영/박창식 j 김황곤/이부성 | 위 건량/유상태 | 김익환/정재모 | 김정수/강덕필 | 이성욱/김정신 | 

예배 담당안내 (4/23- 4/27) 

날찌 여|배 예배 전찬앙 사회 기도 설 교 

4/23 수요 I 류병회 김은숙 첫 선교의 메세지(행 10:34-43) 김성관목사 

4/23 수요II 이종철 김의철 은혜(엠 1:~ 정현민 목사 

4/25 금요집회 특별찬양(테너 이상주/바이올린 장수젠청년 1부&교사찬양대) 이종대 김성관목사 

4/27 주일 I 임현덕 정태두 다윗의 고백(시 16‘8-11) 김익환목사 

4/27 주일 II 주음성 외에는 외/엄마누옐 남성중창단(지도 엄창식) 방준영 김의철 다윗의 고백(시 16’8-11) 이수근 목사 

4/27 주일 m 오 신실하신 주 외/금관 5중주(할렐루야오케스트라) 여성기 신상수 다윗의 고백(시 16:용11) 김성관 목사 

4/27 주일 N 내 진정 사모하는외/소프라노김소연(할렐루야찬양대 솔로이스트) 위건량 이갑재 다윗의 고백(시 16:8-11) 김성관 목사 

4/27 주일 V 나같은 죄인 살리신 외/피아노구자의(고퉁부찬양대 반주) 김정수 엄필성 다윗의 고백(시 16 용11) 류병희 목사 

4/27 주일찬양 이유진 김천채 영원히 계신 분(히 7:24-25) 김성관목사 

예배및집회안내 

구 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l 오전 9:00 본 당 

주일 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얘배) 

lV 오후 1: 00 (외국어 동시통역 에배)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l 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안내 

·목오전 lo:!XJ/ 월， 화， 목 오후 7:(XJ 에 

동운정 111질앞출발하던기도원i땀이 

운행을하지않움」다 

구 분 시 간 장 ~ 구분 시 간 징 -λL‘ 

l 오전 9:00 
교육관 11 0호 

청 년 2 부 오후12: 20 교육관 501호 
영아 부 1I 오전10:50 

교육관 507호 
l 오전 9:00 

장년 1 부 오후12:30 

유아 부 U 오전10 : 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 2:30 교육관 407호 

l 오전 9 : 00 장년 3 부 오후12:30 교육관 307호 
유치 부 

1I 오전10:50 제2교육관 1충 
소망 부 오후1 2: 1 5 갈렬 려 훌 

유년 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신흔가정부 오후1 2: 1 5 교육관 204 ， 205호 

초둥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사랑부 오전11:00 복지관지하l충 

소 년 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오후 1 뻐성인) 교육관207호 

중둥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릴리훌， 베다니흘 

중둥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고퉁부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대학 부 토，오후 4: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엔 훌 

갱년 1 부 오전11 :00 제 2교육관 4충 충현선교훈련 오후 6: 1 0 걸릴 리 훌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될니다 

Simu때없JS 1ransla1ions in 타19lish ， Chinese, J뻐anese and 행n Language are av빼ble a1 1he 당lVenO'c뼈<Worship 앓rvice， 

and Sri 벼nkan， Chinese, Mor멍이an， RωSIan， 에띠i ， and Indonesian are 외so available at 1he one 0‘ ck성< Worship service 

저1 729호 

충현가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돼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펀}는 정결한 통로로 λ}용하여 주소 

서.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 
흔에 대한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소 

유하게하소서. 

델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 

기를힘쓰게하소서. 

잉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햄l 매 0]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 

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 

는교회가되게하소서. 

딩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을 따라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 

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 

게하소서. 

a단기선교를통하여충현에속한모든성 
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빙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1옹i대￡ f성수대iJ. 

11초V~l앵 

L￥정↓옐& • 약?써 
힐원 • ‘~.C;lN'f써 • 료에상스i탱 • 

w역 ••• 역상역(1엔 f;t) 상싱→ 

[ 섬·기·는· 분·틀 l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통하 서광진 박인기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미。T닙 교구위원회 기획위원회 5교구 어 H 메부 

선교위원장 7교구징 딩회서기 예배위원 교구위원징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3교구 대학부 선교위원회 9교구 2교구 

여배위원징 X뻐교맑|원징 구세부징 친앙위원장 법인운영위원 김교성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11교구 4교구 14교구 16.교구 8교구 

정운석 김영길 조언제 김종구 최무길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8교구징 봉시위원징 봉A뻐원 충현기도원김 건축위원 6교구 7교구 15교구 10.교구 1교구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장 훈 
1교구g A엠부징 법인운영위원 진도위원장 기획위원징 외선부 12교구 13，교구 J!드。T닙 1너니-닙「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최기홍 이갑재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김시위원징 맨}부징 긴축위원징 예배부징 15，교구징 17교구 중등2부 E xEc‘Ii'- 17교구 유년부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이태복 정충신 양재웅 

행징위원징 직능진도부징 긴축위원 14교구징 건축위원 
편집국 초등부 교육연구원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 전도목사 이정철 

신홀7엠부징 선교위원 9교구징 세1교육위원장 딩회부시기 l 여전도사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지빙E때부징 소밍부장 애2교육위원징 입O뉴엘친웹징 O맨진S때징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7교구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옹 
홍순애 이욕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새71즉부징 징년2부징 봉A쩨원 기브리영찬웹징 진도위원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7교구 16.교구 14교구 2교구 11교구 

어뼈부징 1 3.교구징 A맴국징 제1교육위원 제1교육위원 전은회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17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징번1부징 3교구징 진도위원 얘배위원 예배위원 

강철형 퍼l숭 김영은 
· 찬양감독 강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전임독창자 김소연 
예배위원 정년1부징 행징위원 

• 단기선교사 강기엽(스러링카) 
l 협력선교사 허요셉 (01집퇴 


